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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장관, 배달종사자에 겨울철 대비
‘한랭질환, 교통사고 예방 수칙’ 준수 당부 
- 겨울철 배달할 때 안전 ON 캠페인 개최,
  ‘따뜻한 옷, 물 쉼터’, ‘빙판길 저속 운행과 안전모 착용’ 준수 당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하고, 타임스퀘어 앞 픽업존에서 겨울철 배달종사자 교통사고와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ON 캠페인을 개최했다.
 배달종사자는 겨울철 야외에서 오랫동안 작업하기 때문에 한랭질환에 
취약하고, 눈이 오면 도로가 미끄러워져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방한용품과 따뜻한 간식을 전달하며 추운 날씨에도 
배달을 위해 수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과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①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 따뜻한 “옷, 물, 쉼터”
  ②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수칙: 빙판길 저속 운전, 안전모 착용
 김문수 장관은 “겨울철 도로 위에서 일하는 배달종사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플랫폼 운영사도 적극적으로 한파 대책을 
시행하고, 쉼터 정보를 반드시 안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12.2. 한파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아울러 “내년부터 배달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안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라며 
“이 예산을 마중물 삼아 플랫폼 운영사, 직종별 협회, 지자체 등이 증가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원아 (044-202-8850)

산업안전기준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상 (044-202-8852)


